묵  도--------------------(창28:15)-----------------------다 같 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오게 
    할지라,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중에 온가족들과 함께 

     추석한가위<중추절>을 맞아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느끼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당신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형통하는 가정이 되 

     게 하옵소서-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   송-------------------305장(새559장)------------------다  같  이 

기   도------------------------------------------------가족중에서 

말씀나눔----------------창28:10-19-----------------------인  도  자 

                          “고난의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꾀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기대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고난과 수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야곱은 마음도 몸도 지쳐서 돌을 배게 삼아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우리도 살다보면 내지혜,내판단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삶의 현장을 맞닥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 짓눌려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기도 합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 때에,고난의 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면 본문의 야곱이 처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까? 

1)우선,언제나 임마누엘되심을 알려주십니다(12절) 

본문 12절에 보면,야곱이 절망과 고난에 지쳐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언제나 임마누엘되심을 보여줍니다.그것은 꿈에 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이는 야곱이 어떤 상황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야곱과 교통해주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과 좌절,낙심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주심을 확인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 아홉달 동안 우리는 삶의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잘되는 일,잘 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잘된다는 핑계로 혹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주님의 임마누엘되심을 망각하고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주님의 임마누엘되심,그것은 우리의 실존이 어떻든 간에 우리 삶의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임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임마누엘되어주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다음으로 우리와 주님사이에 약속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14-15절) 

본문 14-15절 사이에는 듣기만해도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이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자손에 대한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십니다.(14절) 또한 이런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해주십니다(15절).이런 약속들보다 더 강력한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상대로는 맹세할 자가 없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고 히6:13에서 밝히고 계십니다.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며 믿을만한 약속이며 기다려도 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약속들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지혜,용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은 살아있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온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주님은 우리가있는 그곳이 임마누엘되심을 알게 하십니다(16-17절) 

본문 16절에서 야곱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벧엘 뿐만 아니라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익숙하게 생각하는 곳,그런 곳에서만 임마누엘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추즉하는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바로 그자체일 것입니다.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늘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의 존재를 자신의 형편과 조건따라서 늘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중추절,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언제,어디서든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음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혜롭게,능력있게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    도----------------------------------------------인  도  자 

찬    송--------------------542장(새490장)---------------다  같  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축복과 덕담을 건네고 
                    자녀들은 비전과 계획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다  같  이 

